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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through the analysis 

of activities in high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developed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activities of 12 high school Technology･
Home Economics textbooks in th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nd 'family life and safety' areas based on the 

sub-factors of resilience. A total of 303 activities were extracted from 12 textbooks. After analyzing the activities of

the three people, the process of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analysis criteria through consultation was conducted

three times and then reviewed by three experts. The analysis found that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activities to be dealt with, it was common to focus on raising interpersonal ability(54.8%) among the sub-factors 

of resilience. Followed by self–regulation(39.4%) and positive(5.8%). Second, the analysis of the activities by core 

concepts showed that the most activities dealing with the sub-factors of resilience were in the 'family life and safety'

area, which deals with 'safety (44.3%)' as a core concept. And in the area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which 

deals with development (25.1%) and relationships (36%) as core concept, the sub-factors of resilience were also covered.

This can be inferred that the home curriculum is suitable for systematic education of resilience, and that the term 

resilience in the curriculum has been considered and dealt with resilience before it is specifically mentioned.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home and resilience education progra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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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와 학교, 사회로부터 높은 성적과 

대학 입시, 취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으로 인해 끊

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최근 연세대 사회발

전연구소에서 공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

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국가들 가운데 가

장 낮고, 결핍지수는 가장 높으며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u, 2018, 

February 25).

  앞으로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도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테러,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역경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

다. 또한 평생직장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전업을 하거나 계속 새

로운 일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

하게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 가정,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잠재적인 

힘’을 의미하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Kim, 2011). 또한 Chu(2015)에 따르면 학교가 회복 탄력적인 

학생의 발달과 매우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안에

서의 회복탄력성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교육한다고 길러질 수 있는 것인가? 회복탄력

성은 마치 마음의 근육과 같아서 신체의 근력을 키우면 무거운 

물건을 거뜬히 들 수 있는 것처럼 훈련에 의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Muraven & Baumeister, 2000). 즉, 마음의 

근력과도 같은 회복탄력성은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회복탄력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

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현대사회의 교육 시

스템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요소로 일컬어지는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

석하는 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

의 부재를 입증하듯 최근 대표적인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결산

을 살펴보면 참고서와 소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자기계발서이다(Kim, 2018, Jun 04). 자기계발서는 대부분 대

인관계를 잘 맺고 자기이해지능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

를 원만히 맺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

법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우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안타

깝게도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서점이라는 시장을 통해 팔리는 

상품이기에 자극적인 제목과 현란한 소제목으로 가득 차 있다.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요리책의 조리법처럼 간단히 

실행하면 금방 얻을 수 있는 진리처럼 제시되고 있다(Kim, 

2011). 이러한 사실은 학교 내에서의 체계적이고 입증된 ‘회복

탄력성’ 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어 

201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가정생활 분야에는 

새롭게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이 도입되었으며, 이 영역의 핵

심 개념인 ‘안전’에서는 ‘가족의 생활 및 신변을 위협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유하

기 위한 지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초

이다.’라는 일반화된 지식을 명시하며, 내용요소로 ‘가족의 치

유와 회복’을 제시하고 있다. 

  회복탄력성의 의미를 살펴 볼 때,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생활

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을 중요시하는 가정 교과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정 교과 내 회복탄력성에 대한 직

접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가족의 치유와 회복’ 내용요소가 포함된 ‘가정생활과 안전’ 영

역과 기존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내 활동과제를 회복탄력성 

Key words: 회복탄력성(resilience), 활동과제(Textbooks' Activities), 핵심개념(Core concept), 가정과 교육(Home Economic 

Education), 교과서 분석(analysis of textbook), 2015 개정 교육과정(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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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회복탄력성을 증진 시킬 수 있

는 활동과제 우수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가정 교과의 회복

탄력성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기술･가정 12종 교과서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활동과제에 나타난 회복탄력성의 하

위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고등학교 기술･가정 12종 교과서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핵심개념별 활동과제의 회복탄력성

과 활동과제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회복탄력성의 개념 및 하위요인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라틴어의 ‘resiliens’에서 유래한 것

으로 ‘resilience’는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역경을 딛고 되튀어 오르는 성장을 뜻하는 개

념인 ‘탄력성’을 합친 개념으로 볼 수 있다(Kim, 2011). 즉 튀

어 오르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뜻인데 학문적으로는 

주로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한다. 이는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부정적인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환경

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심리학적 개념이다.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일관성 있게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

과 10년 안팎의 일이므로 ‘resilience’에 해당하는 용어가 정착

되지 못한 실정이다(Naglieri & LeBuffe, 2005). 회복탄력성은 

그 개념의 광의성과 다양한 용어의 혼재로 연구자들 사이에 ‘자

아탄력성(ego-resilience)’, ‘능력(competence)’, ‘긍정적 적응’, 

‘유연성’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자아탄

력성은 국내․외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Lee, 2012). 회복탄력성은 역

동적인 과정이며 부정적인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적응과 

부적응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을 의미(Kwon, 

2010)하는 반면 자아탄력성은 인간의 적응력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 특성 중의 하나로 보고 있어(An, 1999) 회복탄력성과 개

념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의는 <Table 1>과 같이 학자들마다 다

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Scholar  Definition

Luthar(1991)
스트레스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거나 효능감을 발휘하여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능력

Garmezy(1993)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능력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 역경을 겪으면서 자신의 

의지력이 소실됐지만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회복력

Fraser Richman와
Grlinsky(1999)

생활의 부정적인 사건들, 외상, 스트레스 등 여러 다양한 위해요소들에 대해 예측할 수 없거나 훌륭하게 

적응하여 소화해 내는 것

California Healthy
KidsSurvey(2000)

역경을 이겨내고 건강한 자아 형성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

Gu&Day(2007) 역동적 과정으로 부정적인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

Kim(2009)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성장을 

나타내는 탄력성의 합성어

Kim(2012). 콜센터 상담사의 회복탄력성과 감정 노동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 개발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12.

Table 1. Definition of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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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복탄력성의 정의에 있어 학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어 내는 것에 있

다. 즉, 학자들은 회복탄력성에 대해 스트레스나 역경의 상황에

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Masten, 2001).  

  그 외 Lee(2013)에 따르면 최근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기존에 

논의되었던 회복탄력성의 특성에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으

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Masten(2001)은 회복탄력성이 특별

한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특성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

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 문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낼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라고 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이 지닌 보편

성을 강조하였다. 회복탄력성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희망하

고,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

으로 행동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평범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Hong, 2006). 또한 회복탄력성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 역동적인 작용을 통해 발달과정에서 점진

적으로 형성되며 변화가 가능하므로, 교육이나 모델링 등을 통

해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13).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용어를 명명함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이러한 합의를 찾지 못하는 것에는 그럴만

한 이유가 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인간의 긍정적인 능력을 총

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회복탄력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일어

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홍은숙, 2006).

  이 연구에서는 ‘resilience’를 ‘회복탄력성’으로 명명하고 

Kim(2011)의 정의에 따라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되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역경을 딛고 다시 튀어 오르는 성장

을 뜻하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친 개념으로 본다. 

  회복탄력성의 구성 요소로 Wagnild과 Young(1993)은 인내

심, 자기 신뢰, 독립심, 의지력, 평정심을 제시했고, Russell 

(1995)은 스트레스나 변화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요소로 

자기 신뢰, 대인 관계, 사회성, 계획성, 문제해결력, 융통성, 조

직력, 개인적 비전을 개인적 특성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Reivich와 Shattée(2003)

가 제시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Kim(2009)이 한국인의 특

성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기술･가정 교

과서 내 가정 분야의 회복탄력성 관련 활동과제를 분석하였다. 

Kim(2009)이 제시한 회복탄력성의 영역은 크게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영역은 

<Table 2>와 같다. 

2. 회복탄력성 선행 연구 고찰  

  회복탄력성이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

해내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교육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으며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과 회

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

한 연구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Lee & Park, 2013). 

이 중 아동･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

Area Category Sub factor

자기조절능력

감정조절력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충동조절력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원인분석력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소통능력 소통을 통해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

공감능력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자아확장력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긍정성

자아낙관성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생활만족도 개인이 삶의 질을 만족하는 정도

감사하기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구성요인이면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Table 2. Components of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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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보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대처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Lim, 

2005),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다(Kwon, 2003).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였으며(Lee, 

2004), 새롭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

응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충동 통제를 잘하는 등의 행동 특징

을 보였다(Heo, 2004). 또한 아동의 행복감에 회복탄력성이 가

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Lee & Moon, 2016), 아동의 높은 

회복탄력성은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Kim & Ju, 2013). Lee(2012)의 연구에서

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Jeon(2015)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은 학교생

활적응에 42%의 영향을 미치며, 하위 변인 모두(통제성, 긍정

성, 사회성)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 또래 및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과 의미 있는 참여에 더 적극적

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웰빙(well-being) 증진 

및 긍정적 발달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회복

탄력적인 마인드세트(resilient mindset)를 갖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educational interventions)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일은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간

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있어서 학교는 가장 유망한 장소로 부각된다. 학교는 회복 탄력

적인 학생의 발달과 매우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구적･개인

적･사회적 역량을 증진 시켜주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Chu, 2015).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 교과와 회복탄력성의 관련성을 살

펴보고 학생들의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

을 강조하고자 한다. 

3. 가정 교과에서의 회복탄력성

  2015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가

정생활’ 분야의 내용요소를 살펴보면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

활과 안전, 자원 관리와 자립의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 관계, 생

활문화, 안전, 관리, 생애설계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 교과의 성격과 목적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기

치 않게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건강

한 자아를 형성하여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행복하고 건강

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색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

천적 문제해결능력’,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발달 과정에서의 자

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수행할 

수 있으며, 주도적 관점에서 자기 관리 및 생애를 설계할 수 있

는 ‘생활자립능력’,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

감, 배려와 돌봄으로서 공동체 감수성을 키워 자신과 가족, 친

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관계형성능력’을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러한 교과역량들은 앞에서 살

펴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과 중첩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회복탄력성을 체계적으로 다루기에 매우 적합한 교과

임을 알 수 있다. 

  2015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성

취 기준 [12기가02-05]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가족 문

제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할 수 있

도록 하는 가족 치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례별로 가족의 회

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자신의 가족뿐만 아

니라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고 ‘회복탄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회복탄력성과 유사한 자아탄력성에 관련된 연구( Jung & Lim, 

2011; Lim, 2013; Yoo & Lee, 2013)는 이루어져왔으나 아직

까지 가정 교과 내 회복탄력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

하다. 회복탄력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

어 가정 교과에서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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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주요한 수업매체이자 교육과정 문서를 담은 자료인 교

과서의 활동과제에 나타난 회복탄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학습 

내용의 폭과 깊이를 한정하며 학습 내용을 탐구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 평가하는 원천이다(Park, 2002). 따라서 2018년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과제의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발전적

인 회복탄력성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후속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201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12

종 기술･가정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정생활 분야 중 회복탄력성

과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 삶의 전체를 다루는 ‘인간발달

과 가족’ 영역과 회복탄력성을 강조하며 새롭게 도입된 ‘가정생

활과 안전’ 영역의 활동과제에 나타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과 비율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교과서 명은 서술하는 과

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편의를 위해 출판사명 대신 

<Table 3>에 제시한 A∼L을 사용하였다.

  인정교과서인 12종 기술･가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요

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집필진에 따라 교과서의 구성이나 

학습 자료의 선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과

제를 본문 설명 외에 학습 자료로 제시되는 내용 중에서 학생들

이 직접 물음에 답하고,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하고, 독서토론, 서술하기, 논술하기, UCC제작

하기, 체험활동 등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12종의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서 연구자간 논의

를 통해 총 303건의 활동과제를 추출하였다.

  출판사별로 추출한 활동과제명과 빈도수는 <Table 4>와 같

다. 단순한 용어설명, 표, 그림,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나 읽기 

자료 등 학생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유도하지 않는 경우와 중･

대 영역의 마무리 활동과제에서 개념을 묻는 평가 문항, 개념 

정리형태와 같은 활동은 제외하였다. 하나의 주제를 두고 활동

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활동과제로 분석하

되, 하나의 활동과제가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주제와 활동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각 분석하였다.

No Marking Publisher Authors Pages analyzed Published year

1 A ㈜교문사 최완식 외 13인 p. 10-39, 55-73

2018

2 B ㈜교학도서 이봉구 외 10인 p. 10-43, 64-79

3 C ㈜교학사 정성봉 외 9인 p. 10-45, 66-77

4 D ㈜금성출판사 조강영 외 11인 p. 10-47, 72-83

5 E ㈜동아출판 유창열 외 18인 p. 9-45, 68-75

6 F ㈜미래엔 이철현 외 9인 p. 7-44, 66-78

7 G ㈜비상교육 김기수 외 9인 p. 6-41, 66-81

8 H ㈜삼양미디어 박미정 외 9인 p. 10-43, 70-81

9 I 씨마스 이창훈 외 9인 p. 10-49, 72-83

10 J ㈜이오북스 계광선 외 5인 p. 10-47, 70-85

11 K ㈜지학사 최유현 외 5인 p. 10-43, 90-95

12 L ㈜천재교과서 이춘식 외 11인 p. 12-51, 74-85

Table 3.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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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기준

  회복탄력성 하위요인과 빈도는 Reivich와 Shattée(2003)가 

제시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Kim(2009)이 한국인의 특성

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Table 2>의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력, 

충동조절력, 원인분석력), 대인관계능력(소통능력, 공감능력, 자

아확장력), 긍정성(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을 기준으

로 분석하였다.

  활동과제 우수사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개념별로 

각각 2건씩 선별하였으며, 선별한 기준은 먼저 회복탄력성의 하

위요인을 2가지 이상 포함한 활동과제 중 2015 개정 실과(기

술･가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에서 제시하는 경험이나 다

른 사람의 사례를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력, 실천

력을 기를 수 있으며, 학생 활동 중심 수업에 적합할 것이라 분

석된 활동과제로 최종 논의한 끝에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하였다.

3. 분석 절차 

  먼저 A∼L교과서별로 활동과제 분류 기준에 따라 총 303개

의 활동과제를 추출하였다. 연구 초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

출된 <Table 2>의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9가지 세분화된 범

주를 기준으로 분석틀을 마련하여 연구자간 12종 교과서를 교

차로 분석하였다. 1차 분석 후 하위요인의 세분화된 범주를 기

준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협의과정을 거쳐 회복탄력성

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을 기준으로 

분석틀을 수정하였으며, 분석 시 하나의 활동과제가 두 가지 이

상의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다룬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모

두 중복 체크하여 통계를 산출하였다. 2차 분석 후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 작업을 거쳐 분석 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3

차 분석 후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는 활동과제에 대해서는 

<Table 6>과 같이 재분석과 삼각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하였다. 3차 분석 시 연구자별로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2가지 

이상 다루고 있는 우수한 활동과제 사례를 체크한 뒤 교사들에

게 안내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

다. 분석에 참여한 연구자는 현직 교사 경력 10년 이상의 가정

과교육 박사과정 2인, 석사과정 1인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교육 전문가 3인(가

정교육과 교수 1인, 가정교육과 박사과정 2인)에게 최종 검토를 

받았다. 

  위의 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과정 중 나타난 결과의 차이 대부

Publisher Activity Title (frequency) Total

A 생각 깨우기(3), 생각 키우기(20), 중 영역 프로젝트 학습(3), 창의･융합(1) 27

B
생각열기(7), 창의･인성(3), 토론활동(2), 생각 넓히기(4), 활동해보기(6), 탐구활동(1), 체험활동(2), 창의융합

(5), 조사해보기(1)
31

C 창의 열기(4), 탐구 활동(5), 토의 활동(4), 체험활동(3), 창의활동(2), 중단원 평가(4) 22

D
생각열기(3), 스스로활동(13), 읽기 융합 자료(1), 함께하는 활동(2), 꿈 찾기 수업(1), 독서토론(2), 논술(1), 
서술(1)

24

E
활동으로 생각열기(7), 활동하며 배우기(23), 활동으로 역량 기르기(7), 창의융합 수행과제(1), 논술로 생각 펼

치기(1)
39

F 지식 더하기(3), 세상을 보는 창(3), 활동으로 배우기(4), 창의 융합사고(5) 15

G 생각의 갈래(3), 스스로 해보기(1), 스스로활동(7), 창의융합논술(2), 생각이어가기(2) 15

H 생각 열기(9), 해보기(16), 문제해결탐구활동(9), 역량 키우기(1) 35

I 생각Q(7), 가정속이야기(1), 생활 공감(8), 인성 공감(4), 체험실천(7) 27

J 여는 이야기(3), 탐구활동(13), 읽어보기(1), 수행평가(4) 21

K
주제열기(6), 더 들여다보기(4), 함께 해보기(4), 스스로 생각해보기(1), 스스로 해보기(1), 주제 활동(6), 논술

토론(1), 체험활동(3)
26

L 생각의 창(4), 창의력 발전소(9), 핵심 콕 학습 포인트(4), 창의융합스스로활동(4) 21

Total 303

Table 4. Name of the learning activities found in different textbook an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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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Table 5>의 2번 활동과제는 수업을 시작할 때 도입

으로 사용되는 ‘생각열기’ 활동으로 교과서에 제시한 사진을 보

고 ‘내가 태어나서 2살 때까지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돌봐 주셨

을까?, 내가 5∼6살 때는 누구와 어떻게 놀았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연구자

1, 연구자2는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인 ‘공감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미 타인과의 관

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인 ‘자아확장력’을 기를 수 있

다고 보고 ‘대인관계능력’으로 체크하였다. 반면 연구자3은 회

복탄력성 영역 중 ‘대인관계능력’ 뿐 아니라 ‘긍정성’이 포함되

었다고 보았다. 태어나서 2살 때까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돌

봐주셨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기’라는 회복탄력성의 ‘긍정성’ 요인을 기를 수 있

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연구자별로 분석의 초점이 다른 경우 

활동과제에 대해 개인적인 해석은 포함하지 않고, 나타난 객관

No Publisher
Activity 

Task No.

Text
book 
page

Activity content

Analysis result

Researcher
1

Researcher
2

Researcher
3

Final 
Result

1 A 26 p.66 생각키우기(탐구) abc ab ab ab

2 B 40 p.28 생각열기 b b bc b

3 B 52 p.69 생각넓히기 ab ab a ab

4 B 58 p.77 창의융합(교과연계) c ac c c

5 C 60 p.12 탐구활동 b ab b b

6 C 61 p.14 토의활동 ab b b b

7 C 68 p.29 중단원평가 b ab bc b

8 C 76 p.66 창의열기 b ab b b

9 D 82 p.11 스스로활동(탐색,추론) b b X b

10 D 84 p.15 읽기 융합자료 ab ab abc ab

11 D 95 p.42-43 함께하는 활동 ab bc bc bc

12 E 106 p.11 활동하며 배우기 b ab bc b

13 E 116 p.20 활동하며 배우기 ab b b b

14 E 119 p.25 활동하며 배우기 ab b ab ab

15 E 124 p.31 활동하며 배우기 a X X X

16 E 132 p.44 논술로 생각 펼치기 a a ac a

17 E 138 p.73 활동으로 역량 기르기 a a b a

18 G 163 p.18 스스로활동(체험하기) bc abc abc abc

19 H 182 p.23 생각열기 abc b b b

20 H 198 p.70 생각열기 ab ab a ab

21 I 210 p.14 가정속이야기 b abc bc b

22 I 213 p.19 체험실천 ab abc abc abc

23 J 252 p.73 탐구활동4 ab a a a

24 J 256 p.81 수행평가2 ab ab abc ab

25 K 261 p.15 개별 주제활동  ab abc abc abc

26 K 273 p.42 체험활동2 ab b ab ab

27 L 288 p.24 생각의 창 abc ab abc abc

28 L 302 p.84 핵심 콕 학습포인트 X X ac X

29 L 303 p.84 창의융합 스스로활동 b b ab b

a=자기조절능력, b=대인관계능력, c=긍정성, X=해당없음.

Table 5. Final discussion results table for task of activities showing differences between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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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동만을 보고 분석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가 다른 경우 다시 의논하여 최종 결정을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교과서 활동과제에 나타난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

  이 연구에서 분석한 12권의 교과서는 모두 2015 개정 실과(기

술･가정)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따라 ‘영역’을 대단원 단위로 구

성하였으며, 중단원은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내용요소’

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었다. 교과서별로 추출한 총 303개의 

활동과제를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후 그 비중을 살

펴보기 위해 중단원별로 통계 결과는 <Table 6>과 같다. 

  H교과서의 경우 활동과제의 수가 35건으로 평균보다 높으며,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다룬 횟수가 총57건(자기조절능력 26

건, 대인관계능력 27건, 긍정성 4건)으로 활동과제 수 대비 회

복탄력성 하위요인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

이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E교과서(총47건–자기조절능력 21건, 

대인관계능력 25건, 긍정성 1건), B교과서(총44건–자기조절능

력 17건, 대인관계능력 24건, 긍정성 3건), A교과서(총42건–

자기조절능력 17건, 대인관계능력 23건, 긍정성 2건), K교과서

출판사 영역 중단원　
회복탄력성 하위요인¹⁾

Total²⁾
a b c

A　
Ⅰ. 인간 발달과 가족

1. 건강한 가족 형성 8 7 1 16

2. 자녀 돌보기와 가족문화 5 11 1 17

Ⅱ. 가정생활과 안전 2. 가족의 안전, 치유와 회복 4 5 0 9

Total (%)
17

(40.5
23

(54.7)
2

(4.8)
42

(100)

B

Ⅰ. 인간 발달과 가족

1. 사랑과 결혼 4 4 1 9

2. 부모됨의 준비 1 4 1 6

3. 임신 중의 생활과 출산 1 3 0 4

4. 자녀 돌보기 0 2 0 2

5.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 1 4 0 5

Ⅱ. 가정생활과 안전
4. 가족의 생애 주기별 안전 6 5 0 11

5. 가족의 치유와 회복 4 2 1 7

Total (%)
17

(38.6)
24

(54.6)
3

(6.8)
44

(100)

C　

Ⅰ. 인간 발달과 가족

1. 사랑과 결혼 3 5 1 9

2. 부모됨과 임신･출산 1 5 0 6

3. 자녀 돌보기와 세대 간 관계 2 7 0 9

Ⅱ. 가정생활과 안전
2. 가족의 생애 주기별 안전과       

  가족의 치유와 회복 
1 4 0 5

Total (%)
7

(24.1)
21

(72.4)
1

(3.5)
29

(100)

D
Ⅰ. 인간 발달과 가족

1. 인간발달 4 6 0 10

2. 가족관계 1 8 2 11

Ⅱ. 가정생활과 안전 2. 가족안전 3 3 1 7

Total (%)
8

(28.6)
17

(60.7)
3

(10.7)
28

(100)

<표 계속>

Table 6. Results of an analysis on the areas of resilience by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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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영역 중단원　
회복탄력성 하위요인¹⁾

Total²⁾
a b c

E　

Ⅰ.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

1. 사랑과 결혼 3 4 0 7

2. 부모됨의 준비 2 5 0 7

3. 임신 중 생활과 출산 2 3 0 5

4. 자녀 돌보기 2 2 0 4

5.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 1 5 0 6

Ⅱ. 식의주 생활 문화와 가족의 안전
4. 가족의 생애 주기별 안전 6 3 0 9

5. 가족의 치유와 회복 5 3 1 9

Total (%)
16

(44.7)
22

(53.2)
0

(2.1)
38

(100)

F

Ⅰ. 인간 발달과 가족
1. 사랑과 결혼, 그리고 부모됨 5 4 2 11

2. 자녀 돌보기와 조화로운 가족 관계 3 4 0 7

Ⅱ. 가정생활과 안전
1. 가족의 생애 주기별 안전 3 3 0 6

2. 가족의 치유와 회복 1 1 0 2

Total (%)
27

(46.2)
33

(46.2)
2

(7.6)
62

(100)

G　
Ⅰ.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

1. 가족의 시작, 사랑 5 5 1 11

2. 행복한 가족 관계 2 4 0 6

Ⅱ. 가정생활문화와 가족의 안전 2.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생활 4 4 1 9

Total (%)
11

(42.4)
13

(50.0)
2

(7.6)
26

(100)

H

Ⅰ. 건강한 가족 만들기

1. 사랑과 결혼 2 3 1 6

2. 배우자 선택 5 4 1 10

3. 부모가 된다는 것 2 5 0 7

4. 건강한 임신과 출산 2 2 1 5

5. 지혜롭게 자녀 돌보기 2 3 0 5

6.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 0 2 0 2

Ⅱ. 식･의･주 생활문화와 안전

4. 생애주기별 생활 안전사고와 예방 3 0 0 3

5. 생애주기별 신변 안전사고와 예방 6 6 0 12

6. 가족의 치유와 회복 4 2 1 7

Total (%)
33

(45.6)
38

(47.4)
5

(7.0)
76

(100)

I

Ⅰ.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

1. 아름다운 사랑, 행복한 결혼 4 4 1 9

2. 책임 있는 부모 3 4 0 7

3. 준비된 임신과 건강한 출산 1 3 0 4

Ⅱ. 자녀돌보기와 가족문화
1. 자녀돌보기 1 3 0 4

2.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 2 4 0 6

Ⅳ. 안전한 생활, 건강한 가족
1. 가족의 생애 주기별 안전 2 2 0 4

2. 가족의 치유와 회복 2 3 0 5

Total (%)
46

(38.5)
58

(59.0)
6

(2.5)
110

(10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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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2건–자기조절능력 16건, 대인관계능력 22건, 긍정성 4건), 

I교과서(총39건–자기조절능력 15건, 대인관계능력 23건, 긍정

성 1건), C교과서(총29건–자기조절능력 7건, 대인관계능력 21

건, 긍정성 1건), D교과서(총28건–자기조절능력 8건, 대인관

계능력 17건, 긍정성 3건), L교과서(총27건–자기조절능력 10

건, 대인관계능력 16건, 긍정성 1건), F교과서 (총26건–자기조

절능력 12건, 대인관계능력 12건, 긍정성 2건), G교과서(총26

건–자기조절능력 11건, 대인관계능력 13건, 긍정성 2건), J교

과서(총24건–자기조절능력 10건, 대인관계능력 13건, 긍정성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12종 교과서의 회복탄

력성 하위 요인 총 431건 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비중이 236건

(54.8%)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조절능력은 170건(39.4%), 긍정

성은 25건(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능력은 

72.4%(C교과서)에서부터 46.2%(F교과서)의 범위로 회복탄력

성 하위 요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회복탄력성 하위 요

인 중 자기조절능력의 비중이 가장 적었던 C교과서로 24.1%를 

차지하였고, 가장 비중이 높았던 출판사는 F출판사로 46.1%의 

비중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가정생활과 안전’과 ‘인간발달과 가

족’ 영역의 활동과제에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 대인관

계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가정과

의 교과역량인 ‘관계형성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이 제시되고 있

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긍정성은 가장 비중이 낮았던 E교과서의 1건(2.1%)에서

부터 가장 비중이 높았던 D교과서의 3건(10.7%)까지 12종 교과

서 활동과제에 총 25건(5.8%)이 나타나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긍정성은 회복탄력

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구성요인이면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김주환, 2009). 따라서 가정과교육에서 학

생들에게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 ‘감사하기’, ‘긍정적으로 생각

하기’ 등의 긍정성을 고려한 활동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출판사 영역 중단원　
회복탄력성 하위요인¹⁾

Total²⁾
a b c

J
Ⅰ. 인간 발달과 가족

1. 가족의 발달 4 6 0 10

2. 가족관계 2 4 0 6

Ⅱ. 가정생활과 안전 2. 가족의 안전 4 3 1 8

Total (%)
50

(41.7)
64

(54.2)
6

(4.1)
120

(100)

K　

Ⅰ. 인간 발달과 가족

1. 끌림의 시작 ‘사랑’, 가족의 시작 ‘결혼’ 2 5 1 8

2. 책임 있는 부모, 지금부터 준비하기 3 3 1 7

3.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 2 3 0 5

4. 건강한 세대 간의 관계 만들기 3 6 1 10

Ⅲ. 자원 관리와 자립
1.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 만들기 2 2 0 4

3. 가족 건강성 회복을 위한 치유 4 3 1 8

Total (%)
64

(38.1)
84

(52.4)
10

(9.5)
158

(100)

L
Ⅰ. 결혼과 가족

1. 사랑과 결혼 4 5 1 10

2. 부모됨과 임신･출산 3 4 0 7

3. 돌봄과 소통의 가족문화 0 3 0 3

Ⅱ. 가정생활문화와 안전 2.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3 4 0 7

Total (%)
75

(37.0)
96

(59.3)
12

(3.7)
183

(100)

Total (%)
170

(39.4)
236

(54.8)
25

(5.8)
431

(100)

¹⁾a=자기조절능력, b=대인관계능력, c=긍정성  

²⁾note : 활동과제마다 포함한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중복 체크하였기에 총 활동과제수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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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개념별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 및 활동과제 우수

사례

가. 핵심개념별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

  교과서별로 대단원을 나열하는 기준은 2015 개정 실과(기술･

가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영역과 일치하며, 중단원의 경우 교

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요소를 다루고는 있으나 교과서별로 나

열하는 순서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개념별로 회복탄력성과 관련

된 활동과제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 ‘발달’에서는 ‘사랑과 결혼’, ‘부

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과 같은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으며, 핵심개념 ‘관계’에서 ‘자녀 돌보기’와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를 내용요소로 다루고 있다.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핵심개념 ‘안전’에서는 ‘가족의 생애주기별 안전’과 ‘가족의 치

유와 회복’을 내용요소로 다루고 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새롭게 도입

된 핵심개념 ‘안전’을 다루는 영역에서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활

동과제는 교과서별로 5건(17.3%)에서 22건(38.6%)으로 총 132

건 확인되었으며, 평균 30.6%의 비율로 나타났다. 핵심개념 ‘발

달’을 다루는 부분의 활동과제는 교과서별로 10건(35.7.%)에서 

28건(49.1%)으로 총 191건 확인되었으며, 평균 44.3%의 비율

로 나타났다. ‘관계’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교과서별로 3건

(11.1.%)에서 17건(40.5%)으로 총 108건 확인되었으며, 평균 

25.1%로 나타났다. 교과서별로 비율에 차이는 있었지만 A교과

서와 D교과서를 제외하고 핵심개념 ‘발달’을 다룬 영역에서 회

복탄력성과 관련된 활동과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이유는 핵심개념 ‘발달’을 다루는 영역의 교과서 분량

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 영역의 교과 세부목표가 ‘사랑과 결혼, 

부모됨이 새로운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됨을 이해하고 가족원 간

의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

계능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연관된 활동과제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 활동과제 우수사례 

  가정과 수업이나 평가에서 회복탄력성을 질 높게 구현하여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활동과제

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핵심개념인 발달, 관계, 안전

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활용하기에 유용하며 회복탄력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분석된 활동과제를 각각 2건씩 선별하여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과 각 활동과제를 

통해 기를 수 있을 것이라 분석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은 다

음과 같다. 

  <Figure 1>에 제시된 사례 1은 핵심개념 ‘발달’을 다루고 있

으며,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인 대인관계능력을 기르

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

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 향상과, 부모님께 선물하

는 활동을 통해 긍정성에 속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분석된 사례이다.

  <Figure 2>에 제시된 사례 2는 핵심개념 ‘발달’을 다루고 있

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3가지를 고루 다루고 있다고 분석

된 것으로 가트맨이 제시한 5층의 ‘올바른 방식’에 대해 짝과 

Core
Concept

A B C D E F G H I J K L
Total
(%)

Development
16

(38.1)
19

(43.2)
15

(51.7)
10

(35.7)
19

(40.4)
11

(42.3)
11

(42.3)
28

(49.1)
20

(51.3)
10

(41.7)
15

(35.7)
17

(63.0)
191

(44.3)

Relationship
17

(40.5)
7

(15.9)
9

(31.0)
11

(39.3)
10

(21.3)
7

(26.9)
6

(23.1)
7

(12.3)
10

(25.6)
6

(25.0)
15

(35.7)
3

(11.1)
108

(25.1)

safety
9

(21.4)
18

(40.9)
5

(17.3)
7

(25.0)
18

(38.3)
8

(30.8)
9

(34.6)
22

(38.6)
9

(23.1)
8

(33.3)
12

(28.6)
7

(25.9)
132

(30.6)

Total 42 44 29 28 47 26 26 57 39 24 42 27 431

Table 7. Resilience Elasticity Activity Tasks by Cor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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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를 하며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보며 긍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행복한 결

혼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기조절능력의 

원인분석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분석된다. 

  <Figure 3>에 제시된 사례3은 핵심개념 ‘관계’를 다루고 있

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3가지를 고루 다루고 있다고 분석

핵심개념 : 발달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만들기 – 부모님과 1일 데이트

1.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부모님과 1일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때 부모님의 반응, 느낌을 기록하고 그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자.

∙부모님의 사진을 정리하며 그 시대의 문화를 얘기해 본다.
∙좋아하는 음식을 여쭤 보고 맛집을 정하여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의 여행하는 계획을 세워 휴일에 실천해 본다.
∙등산이나 축구, 낚시, 에어로빅 등 부모님이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한다.
∙부모님이 얼굴 마사지, 손․발톱 정리해 드리고 추가서비스로 네일아트를 해드리며 이야기를 나눈다.

2. 사진을 보며 활동에 대한 느낌을 친구들과 나눠보자.
3. 데이트 후,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느낌을 적어 부모님께 선물해 보자. 
 예) 엄마, 아빠의 학창 시절의 꿈은 무엇인지 서로 예기한 뒤 나만의 대디북･마미북(궁금한 점을 부모님이 직접 답할 수 있도록 함)

을 만듦. 

Sources : B-19p, 활동해보기  

Figure 1. Excellent Activity task 1

핵심개념 : 관계 태교 일기 쓰기 

미래에 부모가 될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임신 중 생활 방안을 고려하여 태교 일기를 써 보자. 
 ▪선택1 : 달걀 아기를 키우며 태교 일기 쓰기

 ▪선택2 : 인형 아기를 키우며 태교 일기 쓰기 

1. 아기에게 태명을 지어 주고, 태아 발달 과정에 따라 자유롭게 태아 일기를 써 보자. 
2. 태교 일기를 쓰면서 느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을 적고,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써 보자. 
 -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나의 생각,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Sources : G-24p, 스스로 활동 

Figure 3. Excellent Activity task 3

핵심개념 : 발달 행복한 결혼의 가치 탐색하기

  가트맨(Gottman)은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는 부부와 갈등을 겪는 부부 수백 쌍을 관찰한 연구를 바탕으로 ‘행복한 7층 집’을 제시

하였다. 이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의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1. 가트맨이 제시한 집의 5층에서 제시한 ‘올바른 방식’이란 무엇일지 짝과 토의해보자.
2.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지 집의 두 기둥에 적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해보자.
3.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자.

Sources : H-16p, 문제해결탐구활동  

Figure 2. Excellent Activity tas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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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우수사례로 이러한 체험활동을 통해 감정조절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고,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기를 통해 대인관계능력

과 긍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ure 4>에 제시된 사례 4는 핵심개념 ‘관계’를 다루고 있

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3가지를 고루 다루고 있다고 분석

된 우수사례로 현재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미래에 부모

가 된다면 어떤 감정을 갖게 될지에 대한 활동을 통해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고, 내가 미래에 부모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갖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생각해보며 긍정

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핵심개념 : 관계 주제열기  

* 부모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 주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어릴 때 혹은 현재의 부모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미래에 부모가 된다면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될지 느낌말 목록에서 찾아 써보

자. 그리고 그 까닭도 함께 써보자. 
2. 내가 미래에 부모가 되었을 때 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Sources : K-16p, 주제열기

Figure 4. Excellent Activity task 4

핵심개념 : 안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나와 가족의 회복탄력성 높이기

STEP 1. 자신의 강점 찾기 :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뇌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내가 성공했던 경험
나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다섯 가지 이상 쓰기 
큰소리로 세 번 외치기(실천여부)

STEP 2. 감사하기(감사일기) 
    •책상 위에 메모지를 두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이유를 바로 쓴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겪은 감사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쓴다.
STEP 3. 규칙적인 운동(뒤센 미소 실천하기) 

∙왼쪽이 사진에서 진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은?
  - 남성은 오른쪽, 여성은 왼쪽 사진이 진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다.
∙뒤센 미소란 프랑스 심리학자 뒤센이 관찰한 미소로 ‘도저히 인위적으로 지을 수 없는 자

연스러운 미소’를 말한다.
  - 운동이 기억력, 인지능력을 강화시키고, 뇌에 긍정성을 새기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 웃음 근육을 활성화하기 : 입술 끝은 위로, 눈은 발달, 눈가에는 주름이 잡힌 상태(짝과 

함께 확인하기-습관화하는데 최소 3주 필요함)

Sources : B-77p, 창의･융합 활동 

Figure 5. Excellent Activity tas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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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에 제시된 사례 5는 핵심개념 ‘안전’을 다루고 있

으며, 긍정성을 다룬 활동 사례가 적은 가운데, 본 활동과제에

는 회복탄력성의 긍정성의 하위요인에 속하는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를 고루 다루고 있어 앞으로 가정 교과

에서 긍정성과 관련된 학습과제 개발에 있어 방향을 제시해주

는 활동과제라고 판단된다. 

  <Figure 6>에 제시된 사례 6은 핵심개념 ‘안전’을 다루고 있

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3가지를 고루 다루고 있다고 분석

된 우수 사례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복탄력성 지수 체크를 

통해 자기조절능력 중 원인분석력을 높이고, 2번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능력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긍정성을 증진 시

킬 것이라 분석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미래를 살아나갈 학생들은 이전 세대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

던 변화무쌍한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기에 누구나 예상치 못한 

많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

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과 좌절을 경

험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주

어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해석되는 회복탄력

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역량을 길러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나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가정과 교육의 교과 성격 및 목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에 이 연구는 201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활동과제

를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별, 핵심개념별로 분석하고, 활동과제 

우수사례를 제시하여 향후 가정 교과의 회복탄력성 교육에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가정생활과 안

전’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활동과제 수는 출판사별로 차

이가 있었으나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회복탄력성 하위요

인 중 대인관계능력(54.8%), 자기조절능력(39.4%)을 많이 다룬 

반면, 긍정성(5.8%)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Kim(2011)

은 긍정성을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구성요인이자 회복탄

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긍정

적인 정서가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Chu(2015)는 학교 안은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

는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보았는데,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

핵심개념 : 안전 회복탄력성 키우기 

1. 나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답변을 골라 회복탄력성 지수를 체크해 보자.

2.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음 상황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켜 보자. 
  ex) 왜 나만 실패했을까? → 나만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이 모양일까? → 난 이 프로젝트에만 실패했을 뿐 다른 일들은 다 잘하고 있다.

Sources : J-80p, 탐구 활동

Figure 6. Excellent Activity task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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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는 가정 교과에서 ‘긍정성(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

사하기)’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제를 개발하여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핵심개념별로 활동과제의 회복탄력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새롭게 제시된 핵심

개념 ‘안전’을 다루는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외 핵심개념 ‘발

달’, ‘관계’를 다루는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도 회복탄력

성 하위요인을 고루 다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가정 교과가 회

복탄력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과임을 알 수 있

으며, 교육과정 내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언급

되기 이전부터 회복탄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얼마든

지 키울 수 있는 능력(Muraven & Baumeister, 2000)이다. 긍정

성 또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습관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

인 정서가 습관화된 사람은 행복의 기본 수준도 높다고 한다

(Kim, 2011). 우수한 활동과제 사례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을 고루 다룬 활동과제 5건과 긍정성을 다룬 활동과제 1건을 제

시하였다. 추후 이와 같은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을 고루 다룬 

다양한 활동과제와 긍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과제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교

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회복탄력성과 관련하

여 가정 교과의 지속적인 연구, 가정과 교사 대상연수, 프로그

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교과의 성격과 목적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으로 회복탄력성과 연관성이 많은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회복탄력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연구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세분

화한 범주의 분석 기준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경향만 살펴보았

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교과에서 회복탄력성 교

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회복탄력성

의 하위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도 높은 척도 개발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는 가정과에서 다루는 회복탄력성을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영

역의 활동과제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

나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몇 종의 교과서를 선택하

여 분석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12종 교과서 전체를 분석하고, 

회복탄력성 우수 활동과제를 도출하여 공유하였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앞으로 교과서의 활동과제 뿐만 아니라 본문을 포함하

여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중학교 교과

서와 회복탄력성과의 관련성을 살펴 볼 수 있는 후속연구도 필

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회복탄력성의 하

위요인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정과 교

육에서는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

던 긍정성을 강화한 활동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가정 교과의 내

용이 회복탄력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실제 

가정과 수업이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지 알

아보는 실행 연구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마다 

활동과제의 수와 활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를 선

택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정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회복탄력성 교육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에

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교육적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항상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으며 삶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

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사회에 나와서는 예기치 않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해 쉽게 좌절하고, 스트

레스를 다룰 줄 몰라 부적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적응은 타인

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및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의 부족으로 

낮은 행복지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대비

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교육이 학교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내용을 다루는 가정과 시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학교 내 교

육을 위해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가정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확대에 대비하여 회복탄력성

을 주제로 한 가정과 선택과목을 개설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회복탄력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야 하며, 선택교과 개설 시 활용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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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통해 회복탄

력성을 증진･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연수 및 지원체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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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활동과제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2종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내 활동과제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2종의 교과서에서 총303건의 활동과제를 추출하였으며, 

3인이 활동과제를 분석한 뒤 협의를 통해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3회 진행한 후 전문가 3인의 검토를 받았다. 분석 결과,

다루는 활동과제의 수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능력(54.8%)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능력(39.4%), 긍정성(5.8%)으로 나타났다. 둘째, 핵심개념별로 활동과제의 회복탄력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안

전(44.3%)’을 핵심개념으로 다루는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외 ‘발달(25.1%)’, ‘관계(30.6)’를 핵심개념으로 다루는 ‘인간 발달과 가

족’ 영역에서도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고루 다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가정 교과가 회복탄력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과

이며, 교육과정 내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이전부터 회복탄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가정과 회복탄력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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